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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광고PR분야 NCS 기반의 교육에 대한 적합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향

후 광고PR학 전공교육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 역량 중심 NCS 교육의 현실적 운영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를 실행하고, 이들을 통합하여 결론을 도

출하였다. 연구 1에서는 NCS에 기반한 광고PR분야 채용공고 847개의 내용 분석을 통해 산업계가 

요구하는 광고PR분야의 세부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중요도 순위 및 상호연결성을 고

찰하였다. 연구 2에서는 과거에 NCS 교육과정을 이수한 광고PR분야 실무자 23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들이 취업 후 인식하는 NCS 교육의 적합성 평가와 더불어, 학습동기, 학습전

이, 교육만족도, 직무만족도, 그리고 NCS 교육 지속가능성 간의 영향경로 분석을 토대로 NCS 기반 

교육과정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1과 연구 2의 수행을 통해 도출한 통합적 연구결과 및 함의를 

토대로 향후 광고PR학 전공교육에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현행 NCS 체계의 적용 및 개선 방향

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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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기존 산업과 신기술이 융합된 형태로 생산의 지능화가 이루어지면

서 산업현장과 일상생활 곳곳에서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직무

와 숙련의 변화, 일하는 방식의 변화, 고용형태의 변화, 신산업 및 신직업의 등장 등 일자리 

전반에 걸쳐서도 변화의 흐름이 목격되고 있다. 이에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산업영역에서 실

무와 현장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숙련된 인력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교육과 인력개발체제는 산업계의 니즈에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특히 대학교육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소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졸업생들이 자신의 전공분야에 취업했을 때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

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김병희, 2013; 백성준 외, 2011; 정원준, 2018). 취업과 창업의 

목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직업훈련기관에서도 단기취업이나 자격증 위주의 교육방식으로 

인해 막상 현장에 취업했을 때 기업체가 요구하는 실무역량을 발휘하기에 미흡한 경우가 많

다는 지적도 있다(유현숙 외, 2011; 정광희, 2014). 

이에 대학은 정보화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인 또는 직업인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으

로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능력 중심 교육과정 개발, 직업기초능력 체계화, 일학습병행

(IPP) 학습모듈 개발 등 고등직업교육을 통해 산업체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학생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정광희, 2014). 고등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여

러 대안 중 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 NCS이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및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고

용노동부, 20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또한 NCS에는 해당 직업에서 요구되는 업무

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모든 능력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지식이나 기술을 응용하여 

산업현장의 새로운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도 주요한 직업능력으로 제시된다(정

원준, 2019; 한국산업인력공단, 2022a).

NCS의 추진 배경에는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고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인

력 개발의 필요성, 직업훈련과정과 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무수행 체계의 필요

성,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mismatch)를 해결하는 국가적 차원의 인력자원개발 

시스템의 필요성 등 다양한 사회적 니즈가 자리 잡고 있다(고용노동부, 2013; 정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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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한국산업인력공단, 2022a). 이러한 배경과 결을 같이하

며 NCS가 교육 및 산업현장에 성공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잘 이해하고 그 취지를 

공감하며 교육계와 정부 사이에서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 및 분야별 전문가의 

역할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지금까지 NCS 기반 교육과정의 개발 및 활용과 관련

한 다양한 성과분석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현행 NCS의 효과 평가라든지 NCS 적용 확대를 

위한 대안 제시 등 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연구는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그간의 선행 

NCS 관련 연구들도 NCS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NCS 활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

한 목적 등 정책 추진 차원에서 집필된 용역보고서 형식의 연구가 주를 이루며(김동연·김

진수, 2013; 김주섭, 2014; 서병권·문재승, 2018; 오계택 외, 2013; 조성웅 외, 2017), 

학술논문의 형태로 발표된 실증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최근의 연구로서, 한규훈과 정원준(2021)은 광고PR학 1) 전공

을 중심으로 NCS 기반의 커리큘럼 개선 방향에 대한 학생, 교육자, 실무자 인식의 비교 분

석을 통해 대학교육이 제공하는 NCS 기반 학습 및 훈련영역과의 적합성을 평가한 바 있다. 

그들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광고PR분야 NCS 체계의 문제점으로 역량지표의 현실성 부족, 

대내외 환경 변화의 반영 미흡, 다수의 전공 역량 중복항목 존재, 직무역량 평가의 어려움, 

그리고 전공 교과과정에의 적용 미흡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개선방안으로서는 세부 직무

분야들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항목 재설계, 교육 후 직무역량 평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모듈 개편, NCS 능력단위 편성에 있어서의 체계성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 선

행연구의 제안을 이어받는 후속연구의 차원에서 기획되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NCS 기반 채용제도로 입사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직업기초직무

능력, NCS 전공 직무능력 그리고 직무 연계 변인 간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현행 NCS 

교육과정 및 채용제도의 적합성을 진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NCS 체계의 지속가

능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여 효과성 차원에서의 검증도 시도하고자 한다. 그동안 미래지향

1) 최근의 학문적 경향과 실무의 확장성 측면에서 보자면, ‘홍보’보다는 ‘PR(public relations)’이 더 

적합한 용어라고 판단된다. 다만, 학과 명칭은 광고홍보학과, 홍보광고학과, 언론홍보학과 등의 

예시에서 보듯, 대부분 ‘홍보’라는 용어의 사용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하여 

국내 대학교육 커리큘럼 상에는 ‘PR의 이해’, ‘PR전략’ 등의 교과목명으로 PR 관련 수업이 개설

되어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전공 분야를 칭함에 있어 ‘홍보’ 대신에 ‘PR’로 표

현하고자 한다. 단, NCS 직무분류 체계에서 ‘기업홍보’ 분야를 지칭하는 경우와 직무수행능력

의 ‘언론홍보’, ‘홍보전략수립’ 등 고유명사형으로 제시한 경우에만 ‘홍보’란 용어 그대로 사용하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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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점에서 대학교육의 구조개혁 문제를 거시적으로 다룬 연구는 다수 있었지만(대학교육

연구원, 2020; 유현숙 외, 2011), 개별 전공수준에서 직면하고 있는 교육 운영의 문제는 좀

처럼 다루어지지 않았다(정향진, 2015; 한규훈·정원준, 2021).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대학교육 관련 또는 NCS 관련 연구와의 차별성 및 보완성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교육의 개혁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접근되어야 하지만, 개별 전공 

차원에서, 특히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대학이 배출하는 인재의 수요자인 산업계의 관점에서

도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대학 및 다양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진행되고 있

는 광고PR분야 NCS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한 현직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NCS 교

육과정에 대한 적합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고, 향후 추진해야 할 미래지향적 NCS 교육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연구 접근을 시도하였다. 

먼저 연구 1에서는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NCS 기반의 광고PR분야 인재 채용을 위해 쓰인 

채용공고문의 내용분석을 통해 산업계가 요구하는 광고PR분야의 직업기초능력과 세부직무

수행능력에 대한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 2에서는 NCS 기반 

역량을 요건으로 한 채용공고를 통해 취업한 광고PR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학습전이 개념을 

적용하여 취업 후 인식하는 NCS의 적합성 탐색과 더불어, 현재 직무만족도 및 NCS 교육 

지속가능성에 대한 응답 분석을 토대로 NCS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연구 I: 광고PR분야 채용공고 내용분석

1) 개요

그동안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는 소수의 대기업이 시행해 온 공채방식의 채용 프로세

스 외에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부족해 출신대학, 학점, 어학성적, 전문

자격증과 같은 스펙(spec)이 채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건이 되어왔다. 직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명확한 채용기준이 제시되지 않다 보니 취업준비생들은 희망직무와의 유관

성이나 필요성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채 다양한 스펙만을 쌓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쌓은 스펙은 NCS에서 제시된 세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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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직무역량’과는 거리가 있고, 실제로 채용담당자들은 정작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찾기 어렵다고 불평하는 일이 많다(정광희, 2014; 최동선 외, 2016). 이는 지원자의 

기술이나 역량이 조직에서 원하는 직무능력과 맞지 않고(미스매치), 이에 따른 불필요한 사

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김동연·김진수, 2013; 백성준 외, 2011). 

이에 정부는 직무수행에 꼭 필요한 능력을 쉽고 체계적으로 평가하며 선발에 활용함으

로써 불필요한 스펙 쌓기에 몰입하는 채용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공기관의 인력 

채용제도를 NCS 기반의 체계로 개편하고자 했다. 그 결과, 2015년 100여 개 공공기관에서 

NCS 기반 채용제도를 도입한 이후, 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도 이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조성웅 외, 2017; 한국산업인력공단, 2022a). NCS 기반의 채용제도는 기존

의 인적성 시험, 면접시험 등과는 다른 새로운 채용방식이며, 능력 중심 채용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채용대상 직무를 NCS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직무

의 상세내용 및 직무능력 평가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공지하며, 해당 평가기준을 

토대로 인재를 선발하는 채용방식’을 의미한다(고용노동부, 2013). 다시 말해, 불필요한 과

잉의 능력(over spec)이 아니라 해당 직무에 꼭 필요한 능력(on spec)을 평가하여 채용하자

는 것이고, 그 기준을 NCS로 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사에 적합한 인재(right 

person)를 선발할 수 있고, 입사 지원자는 불필요한 스펙이 아닌 희망직무에 적합한 능력을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스펙을 초월한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선

순환의 고리를 마련한다는 것이다(고용노동부, 2013). 

NCS 기반 채용방식이 조직의 채용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채택 기업이 확

대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직자들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학교를 포함한 교육훈련

기관과 구직자로서의 학생 입장에서는 희망직무분야에 따라 NCS 기반의 채용 항목 중 어떤 

부문에 더 비중을 두고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이해와 예측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분석한 연구, 즉 채용기관이 중시하는 NCS 능력을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같은 연구는 교육기관에게는 중점 교육분야를 반영한 교과과정 설계에, 구직자에게는 취

업 준비에 필요한 방향의 사전 이해 및 대비에, 그리고 채용기관에게는 필요한 인재를 선발

하기 위한 채용기준의 설정에 도움을 줄 것이기에,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이 기대되는 만큼 

학계에서의 적극적인 연구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연구 필요성을 인식하여 연구 1에서는 최근 인재 채용에 도입되고 있는 NCS에

서 어떠한 능력(항목)을 실제 채용기관들이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능력 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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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중요성 및 연결성은 어떠한지에 대해 탐색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NCS를 

도입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들의 채용공고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공고문 안에 담긴 NCS 

기반 역량(직업기초능력과 광고PR분야 직무수행능력)을 추출하고 이를 분석할 것이다. 그

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학을 포함한 교육훈련기관 및 구직자들에게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

형 인재에 대한 실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연구 1의 목적이다.

2) NCS에 규정된 능력 구성

NCS 기반 채용 프로세스를 분석해보면, 능력 중심의 요건으로는 선발 대상 직무의 구체

화, 기초직업능력의 중시, 직무수행능력의 구체화, 직무수행능력 중심의 선발 평가 등이 강

조된다(고용노동부, 2013). 이처럼 기존의 채용에 있어서는 지원자가 가진 스펙은 무엇이

고, 전공지식이나 기술이 얼마나 우수한지 등을 평가했다면, NCS 기반의 능력 중심 채용은 

구직자가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평가

한다는 점에서 비교된다. NCS에서는 직업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필요

한 기본능력과 직업능력의 필수 여부 등을 분석한 후, 그 공통요소를 찾아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1) NCS 직업기초능력

먼저 NCS 기반의 인력 채용 시 평가기준으로는 고용노동부(2013)에서 지정한 직업기초

능력을 바로 적용할 수 있으며(<표 1> 참조), 이 기준에 의거하여 해당 직무의 지원자가 갖

춰야 할 직무능력의 평가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직업기초능력 10개의 영역 중 해당기관의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 및 인재상, 핵심가치 등을 고려해 핵심영역 및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채점기준을 제시하는 식이다. 가령, ‘의사소통능력’은 문서이해능력, 문서작성능

력, 경청능력, 의사구사력, 기초외국어능력의 5개 하위항목을 기초로, 문제해결능력은 사고

력과 문제처리능력을 기반으로 인재 채용 시의 평가기준을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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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NCS 직업기초능력의 구성

대영역(10개) 정의 하위영역(34개)

의사소통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글과 말을 읽고 들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뜻한 바를 파악하고, 자기가 뜻한 바를 글과 말
을 통해 정확하게 쓰거나 말하는 능력

문서이해능력, 문서작성능력, 경청능
력, 언어구사력, 기초외국어능력

수리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칙연산, 통계, 확률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하는 능력

기초연산능력, 기초통계능력, 도표분
석능력, 도표작성능력

문제해결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이를 올바르게 인
식하고 적절히 해결하는 능력

사고력, 문제처리능력

자기개발능력
업무를 추진하는데 스스로를 관리하고 개발하는 능력 자아인식능력, 자기관리능력, 경력개

발능력

자원관리능력

업무를 수행하는데 시간, 자본, 재료 및 시설, 인적자원 
등의 자원 가운데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이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수집하여 실제 업무에 어떻
게 활용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계획대로 업무 수행에 
이를 할당하는 능력

시간자원관리능력, 예산관리능력, 물
적자원관리능력, 인적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접촉하게 되는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원만하게 지내는 능력

팀웍능력, 리더십능력, 갈등관리능
력, 협상능력, 고객서비스능력

정보능력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의미있
는 정보를 찾아내며, 의미있는 정보를 업무수행에 적절
하도록 조직하고, 조직된 정보를 관리하며, 업무 수행에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고, 이러한 제 과정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능력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능력

조직이해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구, 장치 등을 포함하여 필요
한 기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해하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기술을 선택하여 적용하
는 능력

국제감각능력, 조직체제이해능력, 경
영이해능력, 업무이해능력

직업윤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국제적인 추세를 포함
하여 조직의 체제와 경영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

근로윤리, 공동체윤리

기술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만한 직업생활을 위해 필요한 
태도, 매너, 올바른 직업관

기술이해능력, 기술선택능력, 기술적
용능력

출처: 고용노동부 (2013)

(2) NCS 직무수행능력

NCS는 직업기초능력 외에 분야별 직무수행능력도 제시하고 있는데, 다양한 분야에 광

고 및 PR도 포함되어 있다. <그림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광고PR분야의 직무수행능력은 

‘기업홍보’와 ‘PR·광고’의 두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리고 직능수준(단계)은 직업기초

능력 배양을 위한 1과 2 수준에서부터 Assistant급의 3 수준, Pro급의 4 수준, Master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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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준, 그리고 Director급의 6 수준에 이르기까지 총 6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다. 

먼저 기업홍보 유형에서는 위기대응커뮤니케이션 분야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배치하고, 

홍보전략수립, 홍보활동종합평가와 언론홍보를 다섯 번째 수준으로, 언론홍보, 사회공헌활

동, 온라인홍보, 그리고 출판홍보 직무를 네 번째 수준으로, 기업환경모니터링, 기업홍보모

니터링, 광고홍보환경조사, 그리고 미디어환경조사 직무를 세 번째 직능수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PR·광고 직무능력에서는 PR전략수립, PR메시지개발, PR커뮤니케이션, PR활

동평가, 광고전략수립, 광고메시지개발, 광고집행관리, 브랜드기획, 브랜드관리, 브랜드평

가를 다섯 번째 직무 수준으로 배치하였으며, 광고효과평가를 네 번째 수준으로, 그리고 브

랜드자산관리를 세 번째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기업홍보 직무와 달리, PR·광고 직무에서

는 여섯 번째 단계에 속하는 직능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 연구문제

연구 1에서는 NCS를 도입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채용공고문에 나타난 지원자의 능

력 요건에 대해 내용분석을 시도하고, 그를 통해 공고문 안에 담긴 NCS 기반 광고PR분야 

역량(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추출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도출한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광고PR분야의 NCS 채용공고문에 제시된 주요 직업기초능력은 무엇이며, 능력 

간 연결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조화되는가?

연구문제 2: 광고PR분야의 NCS 채용공고문에 제시된 주요 직무수행능력은 무엇이며, 능력 

간 연결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조화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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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irector)

위기대응커뮤니케이션

5
(Master)

홍보전략수립

PR전략수립

PR메시지개발

PR커뮤니케이션

PR활동평가

홍보활동종합평가 광고전략수립

광고메시지개발

광고집행관리

언론홍보
브랜드기획

브랜드관리

브랜드평가

4
(Pro)

기업문화전파

광고효과평가

사회공헌활동

온라인홍보

출판홍보

3
(Assistant)

기업환경모니터링 브랜드자산관리

기업홍보모니터링

광고홍보환경조사

미디어환경조사

직능수준
        직능유형

01. 기업홍보 02. PR·광고

출처: 고용노동부(2013)

그림 1. 광고PR분야의 NCS 직무수행능력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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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

연구 1에서는 2015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약 7년간의 광고PR 직무 관련 채용공고

문에 제시된 NCS 기반 직무 내용을 빅데이터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은 데이터 분석 자체뿐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클리닝(cleaning)하는 

단계 모두를 포함한다(정원준, 2022a).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빅데이터 분석 절차를 ① 데

이터 수집, ② 데이터 클리닝, ③ 데이터 분석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기술하고자 

한다.

(1) 데이터 수집

한국산업인력공단(2022a)은 기업의 NCS 활용 및 확산을 위해 2014년 19개 기업에 대한 

컨설팅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공공기관 및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NCS 기업 

활용 컨설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도 NCS 기반 채용이 추진되었으

며,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직무분석, 채용 툴(tool) 등 축적된 NCS 취업연계 공공데이터(예: 

채용공고, 직무기술서, 자격정보, 대분류/채용분류별 채용현황 등 채용정보 모니터링 통계정보)

를 NCS 블라인드 채용공고 페이지(https://ncs.go.kr/blind/bl04/RecrtNotifList.do)에 

제공하고 있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22b). 또한 공공데이터 포털사이트(www.data.go.kr)에

서는 ‘국민직무능력표준 정보’, ‘과정평가형, 일·학습병행 자격종목별 능력단위 정보’ 등의 

데이터도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약 7년여에 걸쳐 게시되어 온 NCS 블라인드 채용공고 페이지와 공

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광고PR분야 채용공고 DB를 추출하고, 중복적인 공고문을 제외

한 총 847개의 공고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NCS 기반 채용공고문에는 기본적으로 

채용기관마다 중요시하는 직업기초역량과 직무수행역량이 순위별로 명시되어 있다. 가령 A

라는 기관의 채용공고문에는 NCS 직업기초능력 중 대인관계능력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문

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등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직무수행역량 중에

도 광고메시지개발, 브랜드기획, 온라인홍보 등 인재 채용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역량들

이 순위별로 나타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채용공고문에 나타난 역량별 우선순위와 능력 간

의 연관성을 텍스트 네트워크 방법 중 단어(본 연구에서는 역량) 간 연결 네트워크 분석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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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클리닝 

데이터 클리닝 작업은 수집한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기 용이한 형태로 정제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정원준, 2018, 2022a). 넷마이어(NetMiner) 프로그램을 이용한 본 연

구에서는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를 활용한 데이터 클리닝 단계

에서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preprocessing)를 수행하였다. 전처리단계에서는 수집

된 텍스트 데이터 중 동의어나 유사어지만 다르게 표현된 단어들을 유의어(thesaurus) 지정

을 통해 통일하는 정규화(normalization) 작업도 진행하였다. 이를테면, 광고PR분야 직무

수행능력 중 하나인 ‘위기대응커뮤니케이션’은 ‘위기관리’로 동의어 처리하였으며, ‘홍보전

략수립’은 ‘홍보전략’과 동의어로 간주하였다. 유사하게 기업문화전파(조직문화전파), 온라

인홍보(온라인PR), PR전략수립(PR전략), PR활동평가(PR평가), 광고전략수립(광고전략), 

광고집행관리(광고집행), 광고효과평가(광고효과) 등의 용어도 정규화하였다. 그리고 NCS 

직무능력 목록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채용공고에 나타난 광고제작, PR환경분석(PR환경

조사), 오프라인PR(오프라인홍보)을 추가하였다.

(3) 데이터 분석

연구 1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방법으로서 채용공고에 나타난 ① 주제어(즉, 직업기초능력

과 직무수행능력) 빈도 분석과 ② 중심성(centrality) 분석을 통한 능력 간 단어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였다. 주제어 빈도 분석은 특정 문서 집단 내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제어를 추

출하고 이들이 언급되는 빈도에 따라 중요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정원준, 2022a). 주제어

의 빈도는 특정 단어가 문서에서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나타내는 ‘단어 빈도(term 

frequency: TF)’로 결정할 수 있다. 단순하게는 TF 값이 큰 단어일수록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텍스트 분석에 있어 단어 빈도 탐색 이외의 중요한 요소는 핵심단어 간 의미의 연관성 

파악이다. 이를 위한 언어네트워크 혹은 의미망연결 분석은 핵심 주제어들의 동시 사용 패

턴을 바탕으로 해당 텍스트들을 대표하는 특정 주제나 이슈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분석기법

이다(정원준, 2022a). 동시출현(co-occurrence) 단어 조합이란 전체 텍스트 데이터의 특

정한 분석 범위 내에서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함께 출현했을 때 해당 범위 내에 있는 단어

들이 상호 연관되어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단어들이 가까이에 존재할수록 더 

강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동시출현 정도가 높다는 것은 서로 연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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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크다는 것을 뜻하며 유사한 맥락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텍스

트를 구성하는 단어들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텍스트가 전달하는 의미를 분석할 수 

있다(정원준, 2022a). 

언어네트워크 분석기법을 본 연구를 위한 분석에 적용하면, 하나의 채용공고문에서 직

업기초능력 또는 직무수행능력에 속한 특정 하위능력들이 순차적으로 동시출현하면 이들 사

이의 의미론적 연관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해당 텍스트가 전달하려는 핵심 의미를 추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기관의 채용공고문에 NCS 직업기초능력 중 대인관계능력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문제해결능력과 자원관리능력을 순차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대인관계

능력,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자원관리능력이 동시출현 단어조합이라 할 수 있으며, 단어 간 

관계에서의 순위에 따라 대인관계능력-문제해결능력-자원관리능력 순으로 채용기준에 있

어서의 중요도를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하나의 특정 능력과 다른 능력들 간의 직접적인 연결 정도를 측정하는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의 개념과 원리를 활용하였다. 단어 간 의미연결 네트워크는 

하나의 노드(핵심단어)가 다른 노드와 맺고 있는 연결선(link)에 의해 구성된다. 이러한 네

트워크 내에서 각 노드의 위치와 영향력을 나타내는 연결중심성 측정을 통해 텍스트 네트워

크 구조를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결중심성은 하나의 노드가 전체 연결 네트워크에

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나타낸 지표로서, 특정 노드의 연결중심성은 다른 노드들과의 

관계를 많이 맺고 있을수록 그 값이 높아진다(정원준, 2022b). 이러한 개념을 본 연구에 적

용하여, 특정 NCS 능력의 연결중심성은 개별 채용공고문 내에서 해당 능력이 다른 능력들

과 동시에 얼마나 자주 언급되는지를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매김으로써 산출하였다. 

   
5) 연구결과

 
(1) NCS 직업기초능력

최근 7년간 공시되었던 광고PR분야 채용공고 847개 중 NCS 직업기초능력을 표기하지 

않은 57개(6.7%) 공고를 제외한 790개의 공고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의사소통능력(785

회, 99.4%)과 문제해결능력(777회, 98.4%)이 거의 모든 공고문에서 언급된 것을 확인하였

으며, 이어 조직이해능력(598회), 대인관계능력(553회), 자원관리능력(549회) 순으로 빈도

가 높게 나타났다(<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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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광고PR분야 채용공고에 적시된 NCS 직업기초능력의 빈도 분석

순위 NCS 직업기초능력 빈도 비율(%)

1 의사소통능력 785 99,4

2 문제해결능력 777 98.4

3 조직이해능력 598 75.7

4 대인관계능력 553 70.0

5 자원관리능력 549 69.5

6 정보능력 529 67.0

7 직업윤리능력 433 54.8

8 수리능력 348 44.1

9 자기개발능력 120 15.2

10 기술능력 108 13.7

총 10개의 NCS 직업기초능력 간 네트워크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연결중심성 분석도 실

시하였다. 연결중심성은 각 노드에 연결된 모든 링크(노드 간 연결된 화살표 내지 모든 

weight 정도의 합)로 평가할 수 있는데, 방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방향에 따라 내향중심

성(in-degree centrality)과 외향중심성(out-degree centrality)으로 구분한다(정원준, 

2022b). 본 연구에서 내향중심성은 하나 혹은 다수의 능력으로부터 지목받은 또 다른 노드

의 링크 정도를 의미하며, 이 지수를 통해 각 노드의 인기(popularity)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외향중심성은 하나의 능력이 다른 능력(들)을 지목하는 방향과 정도를 의

미하며, 이 지수로 지목을 시작한 능력의 영향력 및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인관계능력→문제해결능력, 그리고 대인관계능력→자원관리능력 간 연결중심성에서는 

대인관계능력이 문제해결능력과 자원관리능력을 총 2회 지목할 만큼 외향중심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대인관계능력을 기초로 문제해결능력이나 자원관리능력을 지향하는 관계라 해석

할 수 있다. 반면에, 문제해결능력과 자원관리능력은 대인관계능력으로부터 지목을 받은, 

즉 내향중심성이 높은 노드라 할 수 있다. 직업기초능력 간 연결중심성의 순위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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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광고PR분야 채용공고 분석에 따른 NCS 직업기초능력 간 연결중심성 순위 

내향중심성 외향중심성

순위 직업기초능력 지수 순위 직업기초능력 지수

1 조직이해능력 126.11 1 의사소통능력 171.11

2 자원관리능력 118.33 2 문제해결능력 162.44

3 문제해결능력 113.56 3 자원관리능력 91.89

4 대인관계능력 112.89 4 대인관계능력 91.56

5 정보능력 109.67 5 정보능력 85.00

6 직업윤리능력 94.78 6 조직이해능력 71.11

7 수리능력 57.11 7 수리능력 67.67

8 자기개발능력 25.33 8 자기개발능력 19.00

9 기술능력 20.78 9 직업윤리능력 18.11

10 의사소통능력 14.33 10 기술능력 15.00

   
내향중심성의 경우, 조직이해능력(126.11), 자원관리능력(118.33), 문제해결능력(113.56), 

대인관계능력(112.89), 정보능력(109.67) 순으로 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의사소통능력이 

가장 낮은 수준(14.33)을 나타냈다. 이는 채용기관이 대체로 의사소통능력을 가장 기초적인 

능력으로 여기고 있으며, 조직이해능력, 자원관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등을 상대

적으로 더 중요한 직업기초능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외향중심성의 경우에는 의사소통능력(171.11), 문제해결능력(162.44), 자원관리능

력(91.89), 대인관계능력(91.56), 정보능력(85) 순으로 지수가 높았으며, 기술능력(15.00)

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내향중심성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의사소통능력, 문제해

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등이 채용과정에서 고용조직이 중요시하는, 즉 영향력

이 높은 기초능력이라 해석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내향중심성과 외향

중심성을 통합한 연결중심성 네트워크는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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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광고PR분야 채용공고 분석에 따른 NCS 직업기초능력의 연결중심성 네트워크

<그림 2>에서 보이듯이, 연결중심성 차원에서 중요한 직업기초능력에 따라 노드(원형)

의 크기가 차이 나게 표현되어 있다. 이는 의사소통능력,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

관계능력의 노드가 다른 노드들보다 상대적인 영향력과 중요도가 더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한 의사소통능력은 직무능력의 가장 기초적인 영역이자 외향중

심성도 가장 높은 능력이므로 구직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매우 중요한 기초능력임을 시사하

는 결과로 볼 수 있다.

(2) NCS 직무수행능력

채용공고 847개 중 NCS 직무수행능력 단위를 표기하지 않은 279개(32.9%)를 제외한 

568개의 채용공고를 분석하였다. 공고문에서 언급된 개별 직무수행능력의 빈도분석 결과, 

언론홍보가 471회(82.9%)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이어 온라인PR(439회), PR전략수립

(347회), PR환경분석(237회), 오프라인PR(225회) 순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흥미롭

게도, 광고PR분야의 NCS 능력단위 구조도에서 제시된 홍보전략수립, 홍보활동평가, 출판

홍보, 기업환경모니터링, 기업홍보모니터링, 광고홍보환경조사, 미디어환경조사, PR메시지

개발, PR커뮤니케이션, 광고메시지개발, 브랜드자산관리와 같은 직무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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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PR환경분석 직무에 기업환경모니터링, 기업홍보모니터링, 

광고홍보환경조사, 미디어환경조사 등의 직무가 포함되고, 오프라인PR에 출판홍보, PR메

시지개발, PR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포함됨을 가정할 수 있다. 

표 4. 광고PR분야 채용공고에 적시된 NCS 직무수행능력의 빈도 분석

순위 NCS 직무수행능력 빈도 비율(%)

1 언론홍보 471 82.9

2 온라인PR 439 77.3

3 PR전략수립 347 61.1

4 PR환경분석 237 41.7

5 오프라인PR 225 39.6

6 사회공헌활동 163 28.7

7 PR활동평가 139 24.5

8 위기관리 121 21.3

9 조직문화전파 73 12.9

10 광고전략수립 61 10.7

11 광고집행관리 57 10.0

12 광고효과평가 25 4.4

13 광고제작 10 1.8

14 브랜드기획 6 1.1

15 브랜드관리 5 0.9

한편 NCS 직무수행능력에 있어서의 내향중심성과 외향중심성의 순위는 <표 5>에 나타

난 바와 같다. 내향중심성은 PR전략수립(44.13), 언론홍보(39.73), PR환경분석(26.26), 사

회공헌활동(18.87), PR활동평가(18.13) 순이었으며, 온라인PR은 0점을 나타냈다. 이는 온

라인PR이 가장 기초적인 직무수행능력임을 의미하며, 이 능력으로부터 시작해서 PR전략수

립, 언론홍보, PR환경분석, 사회공헌활동, PR활동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할 인재를 채용하

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현재 광고PR 실무영역에서 온라인(디지털) 기반 커뮤니케이

션의 중요성과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는 현상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광고PR분야 NCS 기반 교육과정의 적합성 및 효과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143

표 5. 광고PR분야 채용공고 내 적시된 NCS 직무수행능력 간 연결중심성 순위

내향중심성 외향중심성

순위 직무수행능력 지수 순위 직무수행능력 지수

1 PR전략수립 44.13 1 온라인PR 55.27

2 언론홍보 39.73 2 언론홍보 44.53

3 PR환경분석 26.26 3 오프라인PR 24.93

4 사회공헌활동 18.87 4 PR환경분석 17.53

5 PR활동평가 18.13 5 사회공헌활동 14.80

6 위기관리 15.40 6 위기관리 13.87

7 오프라인PR 14.80 7 PR전략수립 12.67

8 조직문화전파 8.00 8 조직문화전파 8.68

9 광고전략수립 6.67 9 광고전략수립 4.67

10 광고집행관리 5.80 10 PR활동평가 3.47

11 광고효과평가 3.07 11 광고집행관리 1.47

12 광고제작 1.27 12 광고제작 0.93

13 브랜드기획 0.67 13 광고효과평가 0.33

14 브랜드관리 0.33 14 브랜드관리 0.13

15 브랜드평가 0.13 15 브랜드기획 0.00

16 온라인PR 0.00 16 브랜드평가 0.00

   
이에 비해, 외향중심성은 온라인PR(55.27), 언론홍보(44.53), 오프라인PR(24.93), PR

환경분석(17.53), 사회공헌활동(14.8) 순이었으며, 브랜드기획과 브랜드평가는 0점을 나타

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온라인PR, 언론홍보, 오프라인PR이 다른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

이 상대적으로 크며, 그만큼 채용기관이 중시하는 직무수행능력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NCS 직무수행능력에 있어서의 내향중심성과 외향중심성을 통합한 네트워크는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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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광고PR분야 채용공고 분석에 따른 NCS 직무수행능력의 연결중심성 네트워크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언론홍보, PR전략수립, 오프라인PR, PR환경분석 능력

의 노드가 다른 직무수행능력의 노드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 또한 화살표의 방향과 빈도

를 봐도 온라인PR과 언론홍보, 오프라인PR 능력이 다른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체로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브랜드평가의 경우에는 화살표를 한 개만 받고 다른 직무를 

지목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이 부문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호영향력을 갖는다는 점

을 의미한다. 

6)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채용공고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NCS 직업기초능력 중에서는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이해능력, 대인관계능력 등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기술능력, 자

기개발능력과 같이 스펙과 관련된 능력들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시 말해, 채용기관의 입장에서는 의사소통능력, 조직이해능력, 대인관계능력 등 조직구성원

으로서 요구되는 요소를 스펙과 접히 관련된 요소보다 더 중요시하는 경향을 읽을 수 있

다. 특히 의사소통능력은 거의 모든 채용공고에서 언급되었으며, 내향중심성이 가장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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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향중심성은 가장 높게 나타난 만큼 NCS 직업기초능력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량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광고PR 실무자로서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 외에 기업이나 브

랜드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문제해결능력)과 원활한 협업을 위한 소양

(대인관계능력) 등도 인재 선발 시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직무수행능력에서는 온라인PR, PR전략수립, PR환경분석 등의 직무가 중요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광고PR분야 NCS 지표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한규훈과 정원

준(2021)의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그들의 연구 결과와 달리, 현

업의 채용과정에 있어서는 전통적 언론홍보에 대한 직무능력을 요구하는 순위가 여전히 높

게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매체의 퇴조 현상에도 불구하고 언론관리 및 언론

기사 활용에 대한 기업의 중요성 인식이 여전하며, 이에 관한 직무역량을 광고PR분야 전문

인력의 채용 시에도 적잖이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연구 2: 광고PR업계 실무자 대상 조사

1) 개요

NCS 기반 교육의 목적은 학습한 지식과 기술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하고, 취업 후 전공불일치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직무 수행과 

업무환경 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실제 NCS를 채용제도에 

도입함으로써 발생한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일부 연구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먼저, NCS를 활용한 채용에 대해 조사한 김희동(2015)의 연구에서는 NCS를 기반으로 인재

를 채용한 기업들은 직무적합성, 조직적합성, 직무만족도에서 모두 높은 성과를 보였으며 

퇴사율도 감소하는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조성웅 외(2017)의 NCS 활용 사례조사에

서도 기업체의 경우 NCS를 통한 인재 선발 시 업무수행능력이 향상되었고 중도퇴사율이 

감소했다고 밝혔으며, 교육훈련기관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NCS 기반 채용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원인에는 NCS가 여전히 정착단계에 

있으며, 이를 채용제도에 도입하여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아직은 많지 않아 이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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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한 채용제도의 활용성을 평가하기에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서병권·문재승,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NCS가 능력 중심의 인재 선발 및 양성이라는 목적을 갖고 채용

제도에 활용된 지 7년여가 지난 현시점에서 NCS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를 두고 그 적합성

과 효과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연구 2에서는 광고PR분야의 NCS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이 현업에서 적용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실무에 적용하고 있는지 적합성 분

석을 통해 탐색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의 적합성 평가에 있어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는 ‘학습전이’의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 학습전이는 학습자들이 교육을 통해 습득

한 지식, 기술, 태도, 그리고 업무에 대한 관심과 수행 노력 등을 통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

고,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업무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Noe, 1986). 이러한 

학습전이는 직무만족도와 함께 NCS 교육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NCS의 효과성을 포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2) 주요 변인 고찰

(1) 학습동기

인간은 자신의 감각과 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내재적 욕구, 즉 유능감이 있고, 이 유능

감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 행동은 타고난 학습동기에 의

해 설명될 수 있다(곽재덕·김진모, 2010). 학습동기는 목표와 방향을 지니며 학습적 행동

을 하게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노에와 쉬미트(Noe & Schmitt, 1986)는 교육이나 훈련

과정에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배우려는 의지를 학습동기라고 하였으며, 이는 학습자의 

교육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클락(Clarke, 2002)과 힉스

와 크리모스키(Hicks & Klimoski, 1987)는 교육과정에서 높은 학습동기를 가진 학생은 낮

은 학습동기를 가진 학생에 비해 지식이나 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배우려 하고, 교육 참여에 

대한 의지가 높으며, 학습을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고 하였다. 

(2) 학습전이

상기한 바와 같이, NCS 교육과정에서 학습전이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학습전이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정의되었는데, 앞서 언급한 노에(Noe, 1986)의 정의 외에 교육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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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학습한 내용을 직무 수행에 적용하는 행동(김희동, 2015)으로 본 관점도 있고, 교육전

이나 훈련전이와 같이 교육 및 훈련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개념(김영길, 2014)

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점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전이를 ‘NCS 기반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습득한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학습 내용을 자신의 업무 상황에 효

과적으로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이라 개념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습전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피훈련자, 직무 및 조직환

경, 그리고 교육·훈련 만족도라는 세 가지 특성요인으로 구분된다. 노에(Noe, 1986)는 피

훈련자 특성의 하위요인으로 자아효능감, 학습동기, 교육응용능력 등을 제시하였고, 홀톤

(Holton, 1996)은 교육·훈련의 만족도를 교육·훈련 설계, 교육·훈련 환경, 학습자 자질 

등과 같은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그런가 하면, 발드윈 외(Baldwin et al., 1991)는 교육·훈

련 과정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교육 참가 만족도 수준이 학습전이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학습전이의 영향요인들은 <표 6>에 정리된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잠재적 영향요인 가운데 주요한 요인으로 판단된 학습동기, 학습만족도, 직무만족도, 

교육지속가능성을 추출해 NCS 기반 교육의 적합성 및 효과성에 대한 심층분석을 시도하고

자 한다. 

표 6. 선행연구에서 규명한 학습전이의 영향요인

연구자 학습전이 영향요인 속성

Bandura(1997); Noe(1986); 곽재덕·김진모(2010) 자아효능감

피훈련자의 특성
Hicks & Klimoski(1987); Noe(1986); 곽재덕·김진모(2010) 학습동기

Holton(1996); 박영용·김진모(2006)
전이실천-수행만족,
학습태도, 학습준비도

Baldwin & Ford(1988); 정은이(2016); 정영재(2011) 직무환경, 조직환경 조직환경

Baldwin & Ford(1988); Baldwin et al. (1991); 
박영용·김진모(2006); 한안나(1999)

교육만족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와 교육만족도

Holton & Baldwin(2000); 정재삼·한영진(2004) 전이설계, 학습설계, 교육설계

(3) 교육만족도

발드윈과 포드(Baldwin & Ford, 1988)는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

로서 학습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학습동기가 교육에 참가하기 전 또는 도중에 

학습을 이끄는 동인인 반면, 교육만족도는 교육 중간과 교육 후에 학습자가 인식하는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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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라고 보았다. 또한 그들은 교육이나 훈련 참여 전과 참여 중에 학습자의 학습동기가 높

을수록 교육만족도도 높아지며, 현업에서의 적용성, 즉 학습전이도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하

였다. 다시 말해, 학습동기는 학습전이뿐만 아니라 교육만족도에 대해서도 중요한 영향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박영용·김진모 2006).

한편 홀튼(Holton, 1996)은 학습자가 무언가를 배우려는 동기가 지식이나 기술 습득에 

대한 성과와 만족도 상승을 가져오며, 나아가 자신의 업무에 적용하려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다. 그는 학습전이 발생의 중요한 영향요인이 학습동기와 교육만족도에 따른 성과기대

라고 보았다. 성과기대는 브롬(Vroom, 1964)의 기대이론에 따른 개념으로서, 동기는 결과

에 대해 갈망하는 강도, 즉 도전성의 정도와 자신의 행동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실제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그 성과가 보상을 가져오는 정도를 모두 포함한다. 이는 광고PR 

영역의 NCS 교육이수자가 학습한 연관 지식이나 기술을 업무현장에서 적용하려는 노력으

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업무수행에 대한 성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직무만족도

기업경영 및 조직관리와 관련된 연구영역에서는 직무현장에서의 교육·훈련전이와 업

무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종사자들의 직무환경 및 직무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들이 수

행되었다(김진모·곽재덕, 2010). 발드윈과 포드(Baldwin & Ford, 1988)는 직무만족도를 

직무수행 과정에서 체험한 의미, 책임감, 성과 등의 성취적 인식으로 정의하면서, 이는 직무

에 관련된 조직구성원의 직무 경험과 행동 그리고 직무 성과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속

성들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이라 보았다. 자기만족, 직무환경, 성과포상 등 다양한 관점에 

따라 정의되는 직무만족도는 종사자의 직무와 관련된 특성이나 환경과 관련성이 높으며, 종

사자 스스로 직무에 대한 만족 정도를 지각하는 개인적 인지체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Lee et al., 2015; 김성완·김재훈, 2003). 

일반적으로 직무환경은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의 환경을 일컫는데, 직무

환경의 속성은 조직구성원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 조직의 내부과정, 구성원의 자율성, 의사

소통 방식, 의사결정의 참여 방식 등을 포함한다(김영길, 2014; 김진모·곽재덕, 2010). 또

한 직무환경은 종사자의 관심과 흥미, 임금, 승진기회, 고용안정성 등 개인적 가치인 내재적 

요인과 업무의 공정성, 이타성, 자율성 등 공공성을 강조하는 외재적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Lee et al., 2015; 김영길, 2014).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직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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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감, 역량의 인정, 가치 있는 업무에 대한 기대, 업무를 대하는 책임감, 개인의 성장과 

발전 욕구 등의 개인적이고 내재적인 요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수 또는 보상의 적절성, 

노동환경,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 등 종사자가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외재적 요인도 직무만

족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Clarke, 2002; 정영재, 2011). 

(5) 지속가능성

높은 학습동기를 갖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교육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 학습한 

내용이 직무환경에서 전이되고, 이 과정이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에 만족하는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직무수행 능력에 긍정적인 변화

를 가져오기 어렵다(Baldwin & Ford, 1988). 교육·훈련 참여 및 만족에 있어서의 지속성

은 학습전이가 업무수행의 결과로 나타나고 그 효율성이 발현됨으로써 가능해질 것이다

(Manju & Suresh, 2011; 조성웅 외, 2017). 이에 연구 2에서는 학습전이와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를 탐구한 기존의 연구를 확장해서 지속가능성이란 변인을 추가하고 이 요인의 영

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지속가능성은 NCS 교육 이수 후에 채용된 광고PR 

실무자가 NCS 교육의 효과를 직무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후속 NCS 교육과정에 지

속적으로 참가하고 이수하고자 하는 의도, 그리고 주위에 이를 공유하고 추천하려는 의도로 

정의하였다.

종합하면, 연구 2에서는 광고PR분야의 NCS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한 내용이 현업에서 

얼마나 적용되고 어떠한 영향요인을 통해 학습 내용에 대한 전이효과가 일어나는지를 검증

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본 연구의 핵심개념인 학습전이를 내생잠재변인으로 설정하

였다. 구체적으로, NCS 교육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NCS 교육 참여 전이나 중간 시점

의 학습동기와 교육 후의 성과인 교육만족도를 외생잠재변인으로 설정해 학습전이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NCS 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서는 

학습전이 외에 내생잠재변인으로 직무만족도를 추가하여 이 변인이 NCS 교육 지속가능성

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그 효과경로에 있어 교육만족도와 직무만족도

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도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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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 2에서는 NCS 교육과 관련한 학습동기, 학습전이, 교육만

족도, 직무만족도,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주요 변인으로 추출하고,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실

증조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부적인 영향관계를 구조화하여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였고, 그에 따른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NCS 학습동기는 NCS 학습전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NCS 학습동기는 NCS 교육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통해 NCS 학습전이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NCS 학습동기는 NCS 교육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NCS 교육만족도는 NCS 학습전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NCS 학습전이는 직무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NCS 학습전이는 NCS 지속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1: NCS 학습전이는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통해 NCS 지속가능성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현재 직무만족도는 NCS 지속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4. 연구 2의 모형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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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

   
(1) 표본설계 및 응답자 특성

연구 2의 조사대상은 광고PR분야 NCS 교육을 이수하고 NCS 기반 채용공고를 통해 

해당 기업에 취업한 광고PR 현업 실무자들로 설정하였다. 한정된 모집단과 표본 발굴의 어

려움으로 인해 전문 조사회사를 선정하여 데이터 모집을 의뢰하였다. 2) 앞선 연구 1에서 

활용한 광고PR분야 채용공고를 다시 참조하여 이를 게시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였고,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한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2022년 5월~7월에 

걸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총 800명에게 발송하여 280명으로부터 응답을 

회수하였고(응답률 35.0%),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8명와 최종학력이 고졸인 34명의 응

답을 제외한 238부를 분석대상으로 정하였다. 

이들 응답자 중 남자는 95명(39.9%), 여자는 143명(60.1%)으로 여성 응답자가 20% 가

량 더 많았고, 전체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0세(range＝22~44, SD＝9.9)였다. 현 직무 

유형은 경영/기획, 광고PR, 마케팅 분야가 대부분(N=231, 97%)이었으며, 나머지(N=7, 

3%)는 인사/조직/관리 직무였다. 설문응답자의 거주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시를 포함한 

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가 149명(62.6%)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지역 거주자는 89명

(37.4%)이었다. 또한 현 직무 경력은 5년 미만이 184명(77.3%)으로 하위직급 근무자가 많

았다. 소속기관의 유형은 공공기관이 217명(91.2%)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민간기업은 19

명(8.0%)이었다. 마지막으로, 최종학력 분포는 4년제 대학 졸업이 193명(81.1%), 전문대 졸

업이 19명(8.0%), 그리고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이 26명(11.0%)으로 나타났다.

  
(2) 변인 측정

본 연구의 변인들은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하였

고, 각 문항은 7점 리커트척도(1=강한 부정, 7=강한 긍정)로 제시하였다. 변인별로 설계된 

구체적인 측정척도는 다음과 같다.

2) NCS 기반 광고PR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채용된 현 실무자의 모집단 크기가 매우 제한적이고,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입사자들의 정보 제공에 난색을 표한 기업들

이 많아 설문에 참여할 응답자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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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습동기

본 연구에서 학습동기는 과거 NCS 교육 전 또는 교육 동안 가졌던 지식이나 기술의 습

득 욕구 및 그 결과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학습동기의 측정문항은 박영용와 

김진모(2006), 곽재덕과 김진모(2010)가 사용한 문항들을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해서 활

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과거 NCS 교육 참가 전 강한 학습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과거 

NCS에서 배운 내용들은 그 당시 학습동기를 더욱 유발하였다’, ‘과거 NCS 교육 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더욱 교육에 매진하였다’의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91).

② 학습전이

본 연구에서 학습전이는 교육이수자가 습득한 학습 내용과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직무

수행에 적용하려는 노력과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학습전이의 측정을 위해서는 김진모와 곽

재덕(2010), 정재삼과 한영진(2004)이 사용한 문항들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NCS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고 시도하였다’, 

‘NCS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제 업무에서 많이 사용한다’, ‘NCS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제 업

무에서 적용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냈다’, ‘NCS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에게 할당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 ‘나는 업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의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91).

③ 교육만족도

교육만족도는 학습에 있어 목적한 바를 달성했거나 학습을 통해 기대가 충족되었을 때 

얻는 마음의 상태로 정의하였고, 측정척도는 발드윈 등(Baldwin et al., 1991)과 한안나

(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본 연구에 맞게 변형하여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과

거 NCS 교육은 현 실무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을 정도로 유익했다’, ‘과거 NCS 교육은 

내게 흥미와 호기심을 주었다’, ‘과거 NCS 교육을 통해 많은 배움을 얻었다’, ‘과거 NCS 

교육 전반에 대해 만족했다’의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90).

④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는 학습전이가 현 직무의 수행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 본인

의 직무 수행에 만족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직무만족도의 측정척도는 여러 선행연구



광고PR분야 NCS 기반 교육과정의 적합성 및 효과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153

(Baldwin & Ford, 1988; Lee et al., 2015; 김성완·김재훈, 2003; 김영길, 2014)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NCS 학습 내용을 

현 업무에 적용함으로써 직무수행 능력이 향상되었다’, ‘NCS에서 학습한 내용을 현 업무에 

활용하여 만족스러운 업무성과를 거두었다’, ‘현 직무에 대해 만족한다’, ‘직무역량 개선으로 

인해 보상이나 승진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의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89).

⑤ 지속가능성

NCS 교육 지속가능성은 선행연구(Baldwin & Ford, 1988; Manju & Suresh, 2011; 

조성웅 등, 2017)에서 사용한 척도를 토대로 NCS 교육 지속가능성 기대 정도, 채용 후 후속 

NCS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도, NCS 교육 프로그램 추천 의도 등을 포함한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NCS 교육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 계속 발전할 

것이다’, ‘후속 NCS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경우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 ‘NCS 

교육을 주변에 추천할 의향이 있다’, ‘NCS 교육에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한 직무 수행은 긍

정적인 직무만족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91).

5) 연구결과

(1) 기초검증

먼저 계수결정값(coefficient determination, r2)을 활용한 주요 변인들의 판별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변인의 AVE가 상관관계 제곱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변인들의 타당성은 충족되었다. 또한 다중공선성 분석을 통해서는 공차한계(tolerance)가 

.81,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8로 나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성

은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변인 간 상관관계의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지속가능성은 학습동기(Pearson’s r＝.82), 교육만족도(r＝.83), 학습전이(r＝.83), 그리

고 직무만족도(r＝.78)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변인 간 상관계수와 상관계수의 

제곱값은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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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상관계수(r)와 계수결정 값(r2)

AVE 1 2 3 4 5

1 .80 -

2 .79
.82

(.67)**
-

3 .73
.83

(.69)**
.83

(.69)**
-

4 .70
.83

(.69)**
.75

(.56)**
.77

(.59)**
-

5 .73
.78

(.61)**
.66

(.44)**
.72

(.52)**
.86

(.74)**
-

1=학습동기, 2=교육만족도, 3=학습전이, 4=직무만족도, 5=지속가능성
**p<.01 

(2) 측정모델의 적합도 검증 

변인별 측정문항에 대한 타당도 및 내적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각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요인적재량이  0.6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모델의 적합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χ²＝

427.42, p<.01, df＝67, GFI=.91, SRMR=.051, RMSEA=.063, CFI=.91, TLI=.88). 

(3) 가설 검증

연구 2에서 도출한 가설들을 통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경로분석 결과, NCS 학습동기

는 학습전이(가설 1, β=.83, p＜.01)와 교육만족도(가설 2, β=.82, p＜.01)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교육만족도는 학습전이(가설 3, β=.47, p＜.01)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

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동기와 학습전이 간의 인과관계에 있어 교육만족도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부분적 매개효과(가설 1-1, β=.83→β=.44, p＜.01)를 보였다.

한편 NCS 학습전이는 직무만족도(가설 4, β=.77, p＜.01)와 지속가능성(가설 5, β

=.72, p＜.01)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직무만족도는 지속가능성(가설 6, β=.76, p

＜.01)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습전이와 지속가능성 

간의 인과관계에 있어 직무만족도는 부분적 매개효과(가설 5-1, β=.72→β=.14, p＜.05)

를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나타냈다. 이 같은 경로분석 결과에 따라 모든 가설이 지지됨을 확

인하였으며, 종합적인 결과 및 검증모형은 <표 8>과 <그림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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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경로분석 결과

가설 경로 B S.E. C.R. β 가설검증

가설 1  NCS 학습동기 → NCS 학습전이 .80 .033 24.12 .83** 수용

가설 1-1  NCS 학습동기 → NCS 교육만족도 → NCS 학습전이 .43 .051 8.45 .44** 수용

가설 2  NCS 학습동기 → NCS 교육만족도 .78 .033 23.46 .82** 수용

가설 3  NCS 교육만족도 → NCS 학습전이 .48 .053 8.94 .47** 수용

가설 4  NCS 학습전이 → 직무만족도 .79 .04 19.89 .77** 수용

가설 5  NCS 학습전이 → NCS 지속가능성 .78 .046 16.95 .72** 수용

가설 5-1  NCS 학습전이 → 직무만족도 → NCS 지속가능성 .15 .053 2.85 .14* 수용

가설 6  직무만족도 → NCS 지속가능성 .79 .051 15.69 .76** 수용

 *p<.05, **p<.01

그림 5. 연구 2의 검증 모형

부가적으로, NCS 교육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교육만족도(M=5.00, SD=1.17), 

실무능력 향상 기여도(M=4.97, SD=1.13) 그리고 현업의 적용 정도(M=4.38, SD=.98)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 응답률이 높았다. ‘취업 후 중요하다’고 평가한 기초직무역량은 3순위

까지 선택하도록 했으며, 그 분석 결과 의사소통능력(N=189, 79.4%), 문제해결능력

(N=157, 66%), 대인관계능력(N=131, 55%), 조직이해능력(N=63, 26.5%), 정보능력

(N=58, 24.4%) 순으로 중요도 인식이 나타났다. 이는 한규훈과 정원준(20201)의 실무자 

대상 인식조사 결과, 그리고 본 연구 1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한편 직무수행

능력 중에서는 온라인PR(N=211, 88.7%), 광고전략(N=165, 69.3%), PR전략(N=159, 

66.8%), 광고효과평가(N=92, 38.7%), 그리고 환경분석(N=86, 36.1%)을 취업 후 중요한 

역량으로 평가하였다. 이 결과 역시 연구 1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언론홍보’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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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순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6) 결론 및 시사점

연구 2의 분석 결과, NCS 기반 광고PR분야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모든 변인 간 상관관계와 요인적 경로분석 결과에 의거해 NCS 교육과정의 

적합성과 효과성은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광고PR분야의 

NCS 교육 이수 후 취업한 실무자의 경우,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취업 후 직무능력으로 발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학습동기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동기는 NCS 교육에 의한 높은 만족

도를 확보할 경우 더 효과가 크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직무와 연관된 

시의적절하고 충실한 교육을 강조한 선행 NCS 관련 연구(Baldwin et al., 1991; 박영용·

김진모, 2006)와 유사한 맥락에서 교육적 특성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

는 NCS 교육을 통해 대학에서의 전공수업과 실무 중심의 훈련이 결합되어 빠른 직무 적응 

및 효율적인 직무 수행에 기여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신규 채용한 직원들에게 별도의 시

간과 비용을 들여 교육시켜야 하는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NCS 기반 광고PR 교육과정에서 제공하는 실무 중심의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직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강생들의 학습동기 부여 및 유지, 그리고 교육의 질 확보와 교육만족

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NCS 교육을 통해 배운 지식과 

기술을 취업 후 직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학습전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연구 2의 결과

에서 학습전이는 현재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NCS 교육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도 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이 같은 결과는 NCS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광고PR 

업무에 적용할 경우 현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NCS 

교육 참여나 주변 추천의 의향도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NCS 교육의 효과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학습전이의 발현과 높은 직무만족도의 유지가 필요조건이며, 이에 

현업 실무에 적합한 NCS 교육 내용의 부단한 개편과 더불어 직무 활용을 극대화하려는 교

육이수자들의 노력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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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결론 및 논의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에서는 현업에서 높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의 선발 및 양성을 목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NCS 교육제도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채용기관이 공시한 직

무역량 분석과 광고PR분야 실무자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다각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 광고PR학 전공교육과정이 나아가

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서, 국내에 본 전공을 개설한 대학의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NCS 교육의 수용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앞으로 실용적 가치가 더 높아질 NCS 교육의 현실적인 

가이드라인과 합리적인 채용기준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함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급격한 사회 변동 및 수요 변화에 따라 NCS 지표체계도 부단히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는 향후 더욱 확대될 직무역량에 대한 현실적 지표 개

선을 위해 필요한 참고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지금까지 NCS 제도에 대한 소개 및 개발 현황, 국가 간 비교, 교육과정 개발, 

동향 분석 등에 주안점을 둔 기존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객관적인 텍스트 데이터 기반 분석

을 통해 구직자들이 현시점에서 비중을 두어야 할 구체적인 직무능력을 파악한 연구결과는 

교육현장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현숙 외(2011)와 조성웅 외(2017)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대학교육 커리큘럼의 정체 현상과 새로운 고용 환경과의 괴리 

등 현재 대학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의 해소 방안에 대해 부분적이나마 실용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화려한 스펙보다는 취업 후 실제 업무에 임할 때 조직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등)이 더 중

요함을 입증한 결과는 향후 NCS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더불어 제도의 확산 및 정착

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과 교육훈련 및 자격의 연계를 강화하여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NCS 기반 교육과정은 광고PR분야에 있어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는 교육과 일을 연계한 실무형 고등교육정책의 효과를 일정 

부분 입증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NCS 교육과정이 기존의 교육과정을 대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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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그것을 보완한다는 관점이 더 적절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론 중심의 대학교육의 장

점과 실무 중심의 NCS 교육의 장점을 통합하고 상호보완하려는 융합적 교육구조가 자리 

잡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대학에서의 광고PR 전공교육이 추진해야 할 실질적 방

향성을 고심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함의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한 함의를 도출하고, 향후 NCS 기반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 1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10개의 직무수행

능력 중 어떤 능력이 광고PR분야의 채용공고에서 많이 적시되고 있는지를 빈도분석과 연결

중심성 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이해능력 등

과 관련된 직업기초능력들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수리능력, 자기개발능력, 기술능

력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은 거의 모든 

채용공고에서 언급되었고(각각 99.4%. 98.4%), 다른 기초능력에 대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외향중심성 지수도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커뮤니케이션 및 기획력이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광고PR분야의 속성과 접히 관련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의사소통능력은 업

무 수행의 과정에서 동료들과 협업하거나, 아이디어 또는 기획안을 설명하고 설득하거나, 

타깃소비자에게 전략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 등에서 두루 필요한 광고PR분야 종사

자들의 기초역량이라 하겠다. 문제해결능력은 클라이언트나 브랜드가 직면한 문제를 창의적

이고 전략적인 기획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광고와 PR의 본질을 고려할 때 이 또한 이 분야

의 실무자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에 속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현행 NCS 기반 

교육과정을 실제 직무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중요시하는 능력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할 때 우

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런데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어떻게 교육과정을 통해 향상시킬 것인가의 문

제는 또 다른 이슈이다. 기본적으로 이들 능력은 이론 중심의 수업 혹은 수강자의 학습 참여

가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의 중심 수업에서는 크게 향상시키기 어렵다. 다시 말해, 다양

한 문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아이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직접 문제를 해결해보는 경험

과 훈련이 뒷받침돼야 이러한 능력들이 배양될 수 있는 만큼, 학생참여형 실습과목 또는 프

로젝트성 과목의 증설이 필요하다. 광고PR학 전공이 설치된 국내 38개 대학의 커리큘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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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박진우(2019)의 연구에 따르면, 거의 모든 조사대상 대학에서 캠페인 기획과 관련한 

실습과목을 개설하고 있지만, 이론과목 대비 실습과목의 비중은 대학마다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요자인 학생 입장에서 보면, 광고PR학 전공 재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한

규훈(2020)의 연구에서도 드러났듯이, 실무교육의 강화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3) 따라서 실무교육의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전공교육의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변화의 큰 방향성이 되겠지만, 세부 기술 중심의 역량보다는 사고력과 표현능력 등의 기초

역량 향상에 더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실제로 광고와 PR은 실무 수행의 과정에서 의사

소통과 문제해결의 크고 작은 과정을 빈번히 거치게 되고, 그러한 경험의 축적을 통해 이들 

능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 있는 만큼, 실습과목의 추가 개설이나 실습형 과제의 부여를 

통해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초능력 및 응용능력의 심화를 위해 이러한 실

무 경험은 광고나 PR의 전형적 상황, 예컨대 신상품 런칭이나 경쟁환경에서의 브랜드 문제

를 해결하는 등의 제한된 영역에 국한하지 말고 좀 더 다양한 상황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인문학적 관점이나 폭넓은 지식을 수반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전혀 다른 시각이나 창의적 발상을 통해 우리 사회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과 같이 

NCS 기반 전공교육과 훈련의 과정에서는 과제나 사고의 영역을 반드시 일반적인 광고PR 

기획의 상황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NCS 체계의 ‘기업홍보’와 ‘PR·광고’ 부문에서 적시하고 있는 여러 직

무수행능력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빈도분석과 연결중심성 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 

결과, 언론홍보, 온라인PR, PR전략수립의 빈도 및 연결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광고실무 

관련 능력(광고전략수립, 광고집행관리, 광고효과평가, 광고제작)과 브랜드실무 관련 능력

(브랜드기획, 브랜드관리, 브랜드평가)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

는 해당 전문분야의 직접적 수요를 반영한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본 조사의 제한성과 채용 

현실, 그리고 용어 사용을 고려한 조심스러운 해석을 필요로 한다. 예컨대, 조사참여자들이 

대부분 공공기관 소속 종사자들이었으므로 ‘광고’보다 좀 더 포괄적인 영역으로 인식되는 

‘(언론 및 온라인)홍보’나 ‘PR’직무로 모집분야를 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며, 소비재

를 생산하거나 판촉하는 기업이 아니므로 ‘브랜드’란 용어도 좀처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언론홍보와 온라인PR이 채용공고 내 적시 빈도가 가장 높고, 연결중심성 

3) 설문조사에 참여한 광고PR학 전공생의 74.3%가 현행 전공 커리큘럼에서 실무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에 비해 이론교육의 강화를 주장한 응답은 8.8%에 그쳤다(한규훈, 2020).



160  한국광고홍보학보 제25권 1호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언론홍보는 내향중심성과 외향중심성이 모

두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언론홍보 능력이 다른 기초능력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거꾸로 

다른 능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다시 말해 영향력의 파장 및 상호작용성이 큰 역량임을 

암시한다. 반면에, 온라인PR은 내향중심성은 최저수준인데 반해 외향중심성은 가장 높은 

능력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온라인PR 능력이 독립적으로 개발되는 전문역량임과 동시에 그

를 통해 여타 능력의 향상에도 두루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능력임을 시사한다. 전통적인 PR 

범주에 속해온 언론홍보와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PR수단으로서의 온라인PR이 모두 중요함

을 보여주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광고PR분야의 현행 NCS 기반 교육과정은 전통미디어

와 뉴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을 선택적, 전문적으로 배양할 수 있도록 교과 개편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4)   

한편 연구 2에서는 광고PR분야의 NCS 교육을 수료하고 NCS 기반 채용공고를 통해 

취업한 현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NCS 교육과정의 적합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NCS 교육과정의 적합성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는 ‘학습전이’의 개념

을 적용하여 NCS 학습동기, 교육만족도, 직무만족도, NCS 교육 지속가능성과의 인과관계

를 분석하였다. 검증 결과, NCS 학습동기와 교육만족도는 학습전이에 유의미한 정적(+) 영

향을 미치고, 학습전이는 직무만족도를 매개로 NCS 교육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거 NCS 학습동기와 교육만족도가 높았다면 이는 NCS 교육과

정에서 학습한 지식이나 기술을 실무에 활용하려는 노력, 즉 학습전이 효과를 일으키고, 이

것은 다시 현재의 직무만족도와 NCS 교육의 지속가능성 인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NCS 교육의 효과성과 관련해서는 전반적 교육만족도, 실무능력 향

상 기여도, 현업의 적용 정도가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교육이수자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전의 학벌 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NCS 기반 교육과정이 대학

교육의 현실에 맞게 재정비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대학, 학생, 구직자, 기업이 

모두 윈윈(win-win)하는 이상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부가적인 제

언을 첨언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의 관점에서, NCS 기반으로 채용된 입사자들에 대한 

4) 이를테면, 보도자료 작성 등의 언론홍보 능력 향상을 위한 PR Writing 과목을 강화하거나, 온

라인광고(모바일광고 포함)의 영역에서 더 확장한 온라인PR 관련 교과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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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학습전이 분석을 통해 개인의 적성에 맞는 부서 배치와 

업무 분장을 한다면 개개인의 직무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업무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또한 민간기업의 경우, NCS 교육이수자들의 학습전이가 유지되고 이러한 결과가 

기업의 이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사고과 반영이나 연봉 인상, 특진 기회 등의 인센티

브를 제공한다면 NCS 교육에 대한 인식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일 중심 평생

학습의 촉진도 필요하다. 연구 1의 결과에 따르면, 광고PR 직무의 인재 채용 시 NCS 교육

과정을 이수한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인력의 자격검정을 토대로 비교적 정확히 평가가 이

루어질 수 있으므로, NCS 교육체계의 재정비 및 확장은 신입이나 경력직 구직자에게 평생

학습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다만 NCS 교육만이 능사는 아니며, 대학은 

학생 개개인이 지닌 지식과 역량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희망직무에 따른 맞춤형 취업지

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NCS 기반 교육과정의 적합성과 효과성이 입증되고 NCS 

직무수행능력 단위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도 일정 부분 규명된 만큼, 향후 일자리 문제 해결

과 인력수급 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정책으로서 NCS는 더 주목받고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NCS 기반 교육체계가 교육자와 학생들에게 신뢰를 얻고 참여 동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 NCS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화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학습전이와 직무만족도가 NCS의 효과성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된 만큼, 채용기관은 광고PR분야의 NCS 교육을 이수

한 실무자들의 학습전이 효과와 직무만족도가 증진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학은 재학생들의 취업률 향상 및 졸업생 평판도의 제고를 위해 교과

과정의 개편 과정에서 이론 중심 과목과 NCS 기반 실무 중심 과목의 배합을 최적화하고, 

과감한 교육 개혁을 통해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균형 찾기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의 방향성

앞서 언급한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의의에도 불구하고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먼저 연구 

2의 조사대상자인 광고PR분야의 실무자 대부분이 공공기관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함의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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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과정에 있어 NCS 기반의 직무역량을 반영하는 많은 민간기업들에게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의 한계를 가질 것이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민간영역 중심으

로 조사를 수행하고, 광고PR학 전공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와 이공계의 다양한 전공분야에 

대해서도 현행 NCS 교육의 적합성 및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 

전공분야나 직무분야별로 요구되는 직업기초능력을 비교하는 후속연구가 실행된다면, 향후 

채용기관의 수요에 부합하는 전공별 인재상을 구체화하고 이를 대학교육에 반영하는 데 있

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도는 또한 NCS 기반의 채용기관과 구직자 간의 

미스매칭을 줄이고, 입사자들의 직무 적응 및 직무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 다른 한계점으로 광고PR분야의 세부직무, 즉 광고와 PR을 분리하여 분석하지 못한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광고와 PR을 영역상 통합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업의 

NCS 기반 채용이 시행되고 확산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어느 한 분야로 국한하기에 대상 

기업 수가 충분하지 않았고, 광고PR분야의 특성상 두 영역 간의 업무 혼재가 종종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에 광고와 PR 업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차별적인 기준을 세우고 각 직무에 따른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것도 유용하고 흥미로운 후속연구의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학습전이의 증대 요인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변인들을 발굴하

고 그 영향력 검증을 통해 NCS 교육 개선을 위한 부가적 지침을 제공할 후속연구도 필요하

다. 연구 2의 결과에 따르면, 개인적 특성인 학습동기와 교육수준의 평가지표인 교육만족도

가 학습전이의 중요한 영향요인이었으며, 학습전이는 직무만족도와 NCS 교육 지속가능성

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광고PR분야의 직무만족도를 

제고할 추가 변인을 탐색하고 각각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연구가 수행된다면 NCS 교육의 

순기능 강화를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채를 통해 채용된 실무자뿐만 아니라 채용과정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인사담당

자들을 대상으로 비교연구를 진행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들을 부가적으로 도출할 수 있으리

라 예상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NCS 체계 및 NCS 기반 채용인력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하

고 그 결과를 실무자 대상의 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한다면,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함의를 심화

시킬 유용한 발견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부적인 NCS 교육과목과 직무수행능력 

간의 적합도를 정성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NCS 교육 이수자와 미이수자 간의 평가

치 비교도 후속연구에서 조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탐구 대상이 될 것이다.

능력 있는 인재의 선발을 위한 NCS 기반의 채용제도가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거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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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목을 기반으로 한 성공적 제도로 정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현행 NCS 체계의 보완과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대학의 전공교

육 개편 및 실무교육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NCS 교육의 역할 및 향후 과제를 시사한 점도 본 연구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방향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NCS 기반 교육제도에 대한 관심과 

논의, 그리고 연구자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와 더불

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과 역량을 파악하고, 그를 반영해 NCS 교육체계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현실화하려는 노력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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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suitability and effectiveness of NCS-based education in the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hereafter PR) field were assessed, and based on the results, realistic directions 
for operation of competency-oriented NCS education that needs to be actively introduced in 
the advertising and PR major education in the future were suggested. To this end, this research 
conducted two studies and integrated them to draw conclusions. In Study 1, the importance 
ranking and degree centrality among basic job abilities and job performance abilities in the 
advertising and PR field required by the industry were examined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of 847 recruitment announcements. In Study 2, a survey of 238 practitioners in the advertising 
and PR field who have completed the NCS-based educational program was conducted. At 
this stage, the effectiveness of NCS-based education was verified on the basis of the path 
analysis among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transfer, satisfaction with NCS-based education, 
satisfaction with the current job, and sustainability of NCS-based education. Based on the 
integrated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derived through the performance of Study 1 and 
Study 2, several directions for application and improvement of the current NCS system that 
can be effectively incorporated into the advertising and PR major education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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